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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무원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자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5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7년 5월 25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사회심리적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나 직

무만족 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행위의 실천 여부, 사회심리적 요인과 관련

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본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employees of government were analyzed on their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 and 

job satisfaction to reveal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m.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during the period between May 25th, 2007 and June 5th, to 550 individuals in the service of 

general administration located in Daejeon City. The Survey items included subjects' socio-den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 pattern, locus of control, sense of self-esteem, psychosocial 

stresses and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stress or job satisfaction is so 

complicatedly influenced by variable factors such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s, or social psycologic factors like type A behavior pattern, internal locus of control, 

self-esteem or stress coping. Thus, the effective strategy for stress reduction and increase of job satisfaction 

among governmental employees requires addi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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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주

민들은 정부로부터의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공무원 조직의 끊임없는 행정 혁신 추구 및 모범이 되

는 자치구 형성을 위한 타 지역사회와의 보이지 않는 경

쟁은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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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의 역할 갈등, 조직규범 및 자율성 결여, 조직

의 통폐합, 인력의 감축 등에서 오는 직무 불만족은 개개

인의 사회 환경 및 심리상태와 결부되어 강한 스트레스

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1]. 

과도한 스트레스는 조직목표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

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의 저하, 결근, 이직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급, 근무경력 등의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행위의 실천여부,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직무내용 

및 인성(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이나 자기존중감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개인의 행동과 능률을 

좌우하고 이는 곧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직무만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렬, 직급, 근무경력 등과 같

은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다[3]. 이러한 특성 외에도 개인의 유전과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개 일정

한 유형으로 조직되는 성격이 동일한 직무나 직무상황에 

대해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도록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

결국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직무의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조직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태도변화와 창조적 가치체계의 수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불만족과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 및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일반 기업체나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고,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련된 요인을 개

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업적 특성 등의 수준에서 

다루어 스트레스의 중재 요인이 되는 관련요인들을 포함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

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의 대부분이 직무상에서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복합적인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및 직무만족도를 파

악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을 구명함으로써 이들의 스트레

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

도 및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

재한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공무원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 명단의 일련번호에 

따라 계통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계통추출(systemic 

sampling)에 의해 55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결과 529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 96.2%),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29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7년 5월 25일부터 2007년 6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조사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조사

대상의 각 부서를 방문하여 피조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설

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지 내용 및 기입방법을 설명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반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

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솔직한 회답을 얻도

록 하였다.

2.3 연구내용 및 조사변수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 4문항, 직업관련 특성 12문항, 건강관련행위 

5문항,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Psychosocial Well-bing 

Index; PWI) 18문항, 직무만족도(Job Description Index; 

JDI) 20문항,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인 성격유형 5문

항, 통제신념 7문항, 감정부조화 14문항, 자기존중감 10

문항, 스트레스 대처전략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

수의 구체적인 구분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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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구사회학적 및 직업관련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를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29세 이하」, 「30～39세」, 

「40～49세」,「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결혼 상태

는 「미혼」과 「기혼 또는 기타(이혼, 별거, 사별)」로 

구분하였다.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직급, 직렬, 근무형태, 

근속기간, 잔업시간을 조사하였다. 직급은 「9급 이하」, 

「8급」, 「7급」, 「6급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렬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근무형태는 「대민업무」

와 「행정업무」로 구분하였으며, 근속기간은 「1년 이

하」, 「1～5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주 

당 잔업시간은 「10시간 미만」과 「1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2 건강관련행위 특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련행위로는 흡연상태, 음주상

태, 규칙적 운동여부, 수면시간, 여가활동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 흡연상태는 「흡연군」, 「비흡연군」 및 「흡연

중단군」으로 , 음주상태는 「음주군」과 「비음주군」

으로 구분하였고, 규칙적 운동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평균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운동군」

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운동군」으로 하였으며, 수

면시간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8시간 인 사람을 「적

당한 수면군」, 7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 이상인 사람을 

「부적당한 수면군」으로 하였고, 여가활동 여부는 「여

가 활동을 하는 군」과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군」으

로 구분하였다.

2.3.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Goldberg[5]의 일반건강측정

표(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회심리적 건

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ing Index; PWI)로 개발

된 18문항을 이용하였다[6]. PWI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0점, 「자주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

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를 산정하였다. PWI의 평가는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이 높을수록 PWI가 높은 것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PWI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44이었다.

2.3.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Smith[7]와 신은경[8]의 연구를 바탕으

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직무만족 측정 도구(Job 

Description Index; JDI)를 이용하였다. JDI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를 산정

하였다. 이때 직무만족도의 평가는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직무

만족도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903이

었다.

2.3.5 사회심리적 요인

(1) 자기 존중감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는지, 자신을 어

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Self-esteem에 의해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9]에 의해 개발되어 타당성

과 신뢰성이 보고 된 자기존중감척도 10항목을 사용하였

다. 점수는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

우에는 0점을 주었다. 한편 자기에게 부정적인 평가항목

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1

점을 주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다」고 답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득점이 높을수록 자

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60이었다.

(2) 통제신념

통제신념은 Levenson[10]의 7개 항목의 축소형 통제신

념척도(short forms of locus o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

다. 통제신념의 척도는 각각 4항목의 척도로 되어 있으

며, 「매우 그렇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조금 

그렇다」 1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으로 응답하

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 득점 합계 0～21점)가 높을수

록 통제신념의 성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제신념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655이었다.

(3) A형 행동유형

조사대상자들의 A형 행동유형은 Framingham Type A 

Behavior Patter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1]. A형 행동유

형척도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

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4점, 「대부분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및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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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성별 0.187

  남자 330 24.06±6.46 1.00

  여자 170 25.35±7.09 1.29(0.88-1.88)

연령(년) 0.001

  ≤29  61 24.97±6.57 1.00

  30-39 208 25.80±6.33 1.18(0.66-2.11)

  40-49 176 23.35±6.65 0.90(0.50-1.64)

  50≤  55 22.75±7.49 0.59(0.27-1.28)

학력 0.001

  ≤고등학교  62 21.84±7.56 1.00

  대학≤ 438 24.88±6.49 1.22(0.85-2.65)

결혼상태 0.063

  기혼 402 24.23±6.65 0.74(0.46-1.13)

  미혼  98 25.63±6.81 1.00

계 500 24.50±6.70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합산한 점수(총 득점 합계 10~40

점)가 높을수록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을 「A형 

행동유형 군」, 낮은 군을 「B형 행동유형 군」으로 구

분하였으며, A형 행동유형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0.607이었다. 

(4) 감정부조화

감정부조화는 Glomb & Tews[12]와 장민경[13]의 연

구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긍정적인 감정표현, 부정적인 감

정의 억누름, 감정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는 실제 감정을 

역척도로 구성한 14문항을 이용하였다. 감정부조화의 측

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였

다. 이때 감정부조화 평가는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

이 높을수록 대처전략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개인적인 

대처전략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95

이었다.  

(5) 스트레스 대처전략

대처전략은 Koeske 등[14]과 서문식과 김성희[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능동적 대처와 회피전략으로 구성된 10

문항을 이용하였다. 대처전략의 측정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대처전략 평

가는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득점이 높을수록 대처전략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대처전략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42이었다.

2.3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14.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 수준 및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

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기존중감, 통제

신념, A형 성격유형, 감정부조화, 개인적인 대처전략은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양분하여 사회 심리적 스트

레스 수준과 직무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

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비

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평

균점수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4.06±6.46점, 여성이 

25.35±7.09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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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근속기간(년) 0.170

  ≤1  20 24.70±6.35 1.00

  1-5 118 24.78±6.27 1.02(0.39-2.70)

  5-10  47 26.38±6.65 1.01(0.35-2.96)

  10≤ 315 24.10±6.86 1.02(0.40-2.58)

직급(급) 0.003

  ≤9 107 24.39±7.31 1.00

  8 138 25.80±6.20 1.26(0.75-2.10)

  7 173 24.58±6.25 1.15(0.70-1.89)

  6≤  82 22.29±7.14 0.67(0.36-1.24)

잔업시간(시간/주) 0.142

  <10 359 24.23±6.60 1.00

  10≤ 141 25.21±6.94 1.37(0.92-2.03)

직렬 0.041

  행정직 276 25.05±6.84 1.00

  기술직 224 23.82±6.48 0.79(0.52-1.13)

근무형태 0.308

  행정업무 254 24.19±6.65 1.00

  대민업무 246 24.80±6.75 0.87(0.61-1.25)

  계 500 24.50±6.70

[표 2]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0대까지는 약간 증

가하다가 40대 이상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p=0.001), 교육정도별로는 대학 이상 학력군이 고등학

교 이하 학력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결혼상태

별로는 미혼군이 기혼군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

성들의 교차비를 보면, 성별, 연령, 학력 및 결혼상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2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근속기간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은 근속기간이 5~10년 미만인 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고, 직급별로는 8급에서 가장 높고 6급 

이하군에서 가장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1). 

잔업시간별로는 10시간 이상군이 10시간 미만인 군보다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3), 근무

형태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직업관련 특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교차비를 보면, 근무경력, 직급, 

잔업시간, 직렬, 근무형태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건강관련행위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 수준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비

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여

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p=0.000),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 흡연상태

별로는 현재 흡연자가 비흡연자나 흡연중단자보다 높았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음주상태별로는 뚜렷한 경향

이 없었다. 수면시간별로는 비숙면군이 숙면군보다 스트

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7). 건강관련 행태 

특성에 대한 스트레스의 위험비를 보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여가활동을 하는 군보다 2.14배(95% CI; 

1.49.-3.80) 높았고, 운동여부별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군

이 운동을 하는 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2.28배(95% CI; 

1.53-3.39) 높았다. 수면시간별로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

는 군이 숙면을 취한 군보다 1.69배(95% CI; 1.14-2.52) 

높았다. 흡연상태, 음주여부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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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여가활동 여부 0.000

  여가활동을 하는 군 248 22.80±6.74 1.00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 252 26.17±6.24 2.14(1.49-3.08)

규칙적 운동 여부 0.000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 171 22.32±6.94 1.00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 329 25.64±6.29 2.28(1.53-3.39)

흡연상태  0.202

  흡연군 143 25.03±6.69 1.25(0.84-1.87)

  비흡연군 306 24.49±6.79 1.00

  흡연중단군  51 23.08±6.10 0.68(0.36-1.30)

음주상태 0.217

  음주군 307 24.21±6.31 0.71(0.49-1.03)

  비음주군 193 24.97±7.27 1.00

수면시간 0.017

  적당한 수면군 156 23.44±6.46 1.00

  부적당한 수면군 344 24.98±6.76 1.69(1.14-2.52)

계 500 24.50±6.70

[표 3] 건강관련 행태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변수 명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A형행동유형 0.000

  높은군
†

265 22.20±6.31 1.00

  낮은군
‡ 235 27.07±6.19 1.28(0.89-1.83)

통제신념 0.107

  높은군
†

200 23.91±6.67 0.86(0.60-1.24)

  낮은군
‡

300 24.90±6.71 1.00

자기존중감 0.000

  높은군
† 235 27.07±6.19 3.37(2.32-4.90)

  낮은군
‡ 265 22.22±6.31 1.00

감정부조화 0.401

  높은군
† 239 24.24±6.72 1.00

  낮은군
‡ 261 24.74±6.69 1.10(0.77-1.58)

직무만족도 0.000

  높은군
† 240 26.93±5.84 2.36(1.64-3.40)

  낮은군
‡ 260 22.26±6.67 1.00

스트레스 대처 0.000

  높은군
† 214 25.20±6.59 1.72(1.20-2.47)

  낮은군
‡ 286 23.84±6.75 1.00

계 500 24.50±6.70

†, ‡
: 높은군과 낮은군의 구분은 중앙값(median)에 의해 구분하였음.

[표 4]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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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직무만족도(JDI) 직무만족도(JD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성별 0.775

  남자 330 60.72±10.82 1.00

  여자 170 60.44±10.53 1.17(0.81-1.70)

연령(년) 0.002

  ≤29  61 61.08± 9.78 1.00

  30-39 208 58.85±10.08 0.57(0.32-1.02)

  40-49 176 61.29±10.25 0.83(0.46-1.50)

  50≤  55 64.71±13.88 1.12(0.53-2.37)

학력 0.087

  ≤고등학교  62 63.35±13.59 1.00

  대학≤ 438 60.24±10.20 0.51(1.11-3.41)

결혼상태 0.953

  기혼 402 60.61±10.76 0.77(0.49-1.20)

  미혼  98 60.68±10.55 1.00

계 500 60.63±10.71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3.4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 수준

사회심리적 요인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해 보면 표 4와 같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A형 

행동유형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0), 통제신

념별로는 통제신념이 강한 군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고, 자기존중감별로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0). 감정부조화별로는 뚜렷한 경

향이 없었고, 직무만족별로는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0), 스트레스 

대처전략별로는 대처전략이 낮은 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00).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교차비를 보면, 

자기존중감별로는 자기존중감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3.37배(95% CI; 1.53-3.39) 높았고, 직무

만족별로는 직무만족도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스트레

스 수준이 2.36배(95% CI; 1.64-3.40) 유의하게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전략별로는 대처전략이 낮은 군이 높은 군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1.72배(95% CI; 1.20-2.47) 높았다. 

A형 성격유형, 통제신념 및 감정부조화에 따른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만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직무만족 수준은 성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

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군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았고, 30~39세 이하인 군에서 가장 낮았다(p=0.002).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군의 직무만족 수준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결혼상태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교차비를 보면,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

교 이하군이 대학이상 군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0.51배

(95% CI; 1.11-3.41) 낮았으나,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 따

른 직무만족 수준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6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직무만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직무만족 수준은 근무경력별로는 근무경력 1년 이

하군에서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군에서 가장 낮았

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간외 근무별로는 10시간 

이상인 군의 직무만족 수준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 직급별로는 6급 이하군이 가장 유의하게 높았

으며 7급군이 가장 낮았다(p=0.000). 직렬별로는 기술직

이 행정직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48), 근무형태별로

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교차비를 보

면, 근무경력별로는 근무경력이 5~10년 이하군과 10년 

이상군이 1년 이하군에 비해 직무만족 수준이 각각 0.26

배(95% CI; 0.08-0.86), 0.34배(95% CI; 0.12-0.98) 낮았

다. 직급별로는 9급 이하군에 비해 7급군과 6급 이상군의 

직무만족 수준이 각각 0.36배(95% CI; 0.20-0.64), 

0.40(95% CI; 0.23-0.69)배 낮았고, 직렬별로는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0.66배(95% CI; 0.46-0.94) 낮았다. 잔업시간

과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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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직무만족도(JDI) 직무만족도(JD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여가활동 여부 0.001

  여가활동을 하는 군 248 62.19±10.92 1.00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 252 59.09±10.29 0.59(0.41-0.84)

규칙적 운동 여부 0.020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 171 62.18±11.51 1.33(0.92-1.93)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 329 59.82±10.19 1.00

흡연상태 0.901

  흡연군 143 60.90±10.75 0.94(0.63-1.40)

  비흡연군 306 60.58±10.83 1.00

  흡연중단군  51 60.12±10.04 0.55(0.30-1.01)

음주상태 0.550

  음주군 307 60.85±10.40 1.00

  비음주군 193 60.26±11.21 0.89(0.62-1.28)

수면시간 0.670

  적당한 수면군 156 60.93±10.28 0.89(0.61-1.30)

  부적당한 수면군 344 60.49±10.91 1.00

계 500 60.63±10.71 

[표 7] 건강관련행태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변수 명
직무만족도(JDI) 직무만족도(JD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근속기간(년) 0.380

  ≤1  20 64.55± 8.31 1.00

  1-5 118 60.86± 9.73 0.38(0.13-1.11)

  5-10  47 59.94±12.19 0.26(0.08-0.86)

  10≤ 315 60.39±10.95 0.34(0.12-0.98)

직급(급) 0.000

  ≤9 107 62.00±10.52 1.00

  8 138 59.34±10.60 0.85(0.46-1.56)

  7 173 58.66± 9.31 0.36(0.20-0.64)

  6≤  82 65.13±12.40 0.40(0.23-0.69)

잔업시간(시간/주) 0.081

  <10 359 61.15±10.80 1.39(0.94-2.05)

  10≤ 141 59.29±10.40 1.00

직렬 0.048

  행정직 276 59.77±11.19 0.66(0.46-0.94)

  기술직 224 61.68±10.01 1.00

근무형태 0.815

  행정업무 254 60.52±11.08 1.00

  대민업무 246 60.74±10.33 0.94(0.66-1.33)

  계 500 60.63±10.71

[표 6]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3.7 건강관련형위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직무만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직무만족 수준은 여가활동을 하는 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고(p=0.001), 운동여부별로는 운동을 하는 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20), 흡연상태와 음주상태 그

리고 수면시간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행태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교차비를 보

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여가활동을 하는 군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0.59배(95% CI; 0.41-0.84) 낮았으나, 운

동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및 수면상태에 따른 직무만

족 수준의 위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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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직무만족도(JDI) 직무만족도(JDI)

평균±표준편차 p-value 교차비(95% 신뢰구간)

A형행동유형 0.000

  높은군
† 265 62.83±10.71 1.01(0.71-1.44)

  낮은군
‡ 235 58.14±10.17 1.00

통제신념 0.141

  높은군
† 200 61.49±10.90 1.00

  낮은군
‡ 300 60.05±10.56 0.84(0.59-1.21)

자기존중감 0.000

  높은군
† 235 58.14±10.17 1.00

  낮은군
‡ 265 62.83±10.71 0.57(0.37-0.76)

감정부조화 0.306

  높은군
† 239 60.11±11.08 0.90(0.63-1.27)

  낮은군
‡ 261 61.10±10.36 1.0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0.000

  낮은군
‡ 297 63.03±10.00 1.00

  높은군
† 203 56.60± 9.39 0.21(0.04-1.10)

스트레스 대처 0.000

  높은군
† 214 58.03± 8.79 0.46(0.32-0.66)

  낮은군
‡ 286 62.57±11.59 1.00

계 500 60.63±10.71
†, ‡: 높은군과 낮은군의 구분은 중앙값(median)에 의해 구분하였음.

[표 8]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3.8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

사회심리적 요인별 직무만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8

과 같다. 직무만족 수준은 A형 행동유형별로는 A형 행동

유형이 낮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0), 통제신

념별로는 통제신념이 낮은 군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존중감별로는 자기존중감이 높을

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0), 감정

부조화별로는 감정부조화가 강한 군이 더 높았으나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수준별로는 정상군에서 가장 

유의하게 높았으며 잠재적 스트레스군에서 가장 낮았고

(p=0.000), 대처전략별로는 대처전략이 강한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p=0.000).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교차비를 보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군이 높은 군

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0.57배(95% CI; 0.37-0.76) 낮았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0.46배(95% 

CI; 0.32-0.66) 낮았다. A형 행동유형, 통제신념, 감정부조

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위험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결론 및 토의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제 요인들

을 파악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저연령 군에

서, 저학력자, 미혼 군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장세진 등[1]과 조광희 등[2]의 연

구에서도 나이가 적은 사람, 저학력자, 미혼이거나 배우

자와 이혼, 별거, 사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고학력, 기혼자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차봉석 

등[16]도 직장인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

계를 갖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수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즉 젊고 미혼이거

나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에게서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준

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별에 있어서 젊은 연령군에서 상

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안정도 및 직무순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7].

직업관련 특성별로는 직위가 낮은 군과 행정직인 군에

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직위가 낮은 경우 안정적이

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므로 불안정화가 스트레스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18]. 또한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의 양에 대한 요구가 증

가되고 업무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됨은 물론 가족 및 근로자 본

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면서 

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19,20]. 공무원의 

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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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행정직이 기술직보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 구성원간 갈등을 더 느

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강관련 행위 요인별로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하는 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

구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21,22], 충분

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군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군

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A형 행동유형

의 성향이 높은 군, 자기존중감이 낮은 군, 직무만족 수준

이 낮은 군, 대처전략이 낮은 군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조광희 등[2]의 연구에서 A형 행동유형의 

성향이 높은 군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신뢰가 

낮은 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보고 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장세진 등[1]의 연구에서도 공격적이고 

성취동기가 강하며 시간 압박감을 느끼고 인내심이 부족

한 성향을 보이는 A형 행동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보면 고연령

군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는데 원한식[23]의 공무원의 연

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직업관련 특성별로는 직위가 높은 군, 기술직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렬별로 구분하여 공무원

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아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사무실내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사무실 내외의 적절한 조화 상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루함

과 조직 구성원과의 갈등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직무만족

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관련 행위별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과 여

가활동을 하는 군에서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이성철 등[24]과 이승열[25]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장인에 비해 직

무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오문환[26]도 직장인의 여가

활동이 직무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 위험요인

이 한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

었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둘

째, 본 연구는 일개 시의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

무원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스트레스나 직무

만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직

무내용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연구일 뿐 사회적 

지지나 인성 등과 같은 중재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

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중재변수를 

포함하여 여러 독립변수들이 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직무만족은 일의 

수행과정상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것임

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회피나 모면보다는 예방적 활동, 

전략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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